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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기후위기 인식제고 캠페인’ 진행, 

산불피해지역 청소년 제작 기후위기 이모티콘 

무료 배포 
 

* 사노피, 유스보이스와 함께 기후위기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진행… 기후 

위기 교육 및 이모티콘 제작하며 환경 보호 실천 독려 

* 청소년이 바라본 환경문제를 강원도 멸종위기종의 감정·행동으로 표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예정 

 

대한민국 서울, 2022년 11월 16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 (이하 사노피)은 

사단법인 유스보이스와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 실천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노피는 산불피해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대중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까지 번졌던 대규모의 산불을 계기로 무분별한 

자연훼손,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12명의 강릉여자고등학교 미술동아리 학생들은 9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기후위기 환경 교육 세션에 참여해 기후 변화의 배경,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 등에 대해 알아보고, 

샴푸바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반달곰, 흑두루미, 붉은여우, 감자, 자귀나무, 금강초롱꽃, 담비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캐릭터화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과 생활 속 실천 

메시지를 담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했다.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지구 지키는 청소년입니다만’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유스보이스’를 검색해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선착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배경은 대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사노피 한국법인 컨트리 리드(Country Lead) 

“사노피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탄소 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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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꾸준하게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책적인 노력 외에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작지만 의미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노피 글로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고자 3단계에 걸친 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신제품에 에코 디자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노피 한국법인에서는 사내·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컵 대여 후 

반환금 제도 시행 ▲전시회 내 재활용 가능한 천으로 전시물 제작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과 설명 

사진 설명 

 

사노피와 유스보이스의 기후위기 인식제고 캠페인

에 참여한 강릉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모티콘 제

작에 참여하고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 

 


